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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오래할수록 인정받는 향토음식전문점을 선택, 맛있게 먹었던 기억으로 옹심이칼국수 

운영, 국물에 오만둥을 갈아서 넣음, 코로나로 인해 한 지점을 닫았지만 오히려 시너

지 효과가 남, 코로나 시국에 맞춰 배달에 포커스, 도심 입맛에 맞춰 옹심이를 만듬. 

주요 색인어

인천, 옹심이칼국수, 향토음식, 옹심이, 영월, 면, 감자, 오만둥, 김치, 고춧가루, 

젓갈, 코로나, 단골, 배달, 비조리, 바지락, 일회용 용기, 포장, 방역, 위생, 미추홀

구, 주차, 식감, 도심, 해산물, 해감, 파전, 표고버섯, 웰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영월옹심이칼국수를 하게 된 계기

00:00:00~

00:05:09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향토음식전문점은 오래할수록 인정받을 것 같아 선택

- 주안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됨

- 영월 출신이신 분이 장사하는 곳에서 배워 상호를 사용하게 됨

- 1호점과 2호점이 있었으나 간석점(1호점)을 접고 합치게 됨

2. 옹심이칼국수 재료 및 반찬

00:05:10~

00:11:49

- 옹심이는 100% 감자로 만듬

- 육수에 알갱이가 씹히는 것은 오만둥으로, 통으로 넣지 않고 갈아

서 넣음

- 반찬 중 김치는 경험이 많으신 이모님들이 직접 담금

- 육수는 기본에 충실한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맛

3. 코로나

00:11:50~

00:20:16

- 1호점과 2호점이 합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커졌음

- 배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조리로 직접 끓여먹을 수 있도록 함

- 방역과 위생을 계속 신경 쓰고 배달을 조금 더 체계적, 친환경적

으로 바꿔야 겠다는 생각

4. 장소

00:22:23~

00:25:26

- 간석점을 없앤 이유는 코로나 때문과 공간적, 시각적인 부분이 좋

지 않았음

- 전통 음식점이다 보니 주차장을 제일 먼저 봄



5. 손님들의 평판

00:25:27~

00:30:38

- 호불호가 갈리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나가심

- 여러 옹심이집을 먹어보고 오만둥을 갈아넣고 바지락을 넣는 등 

도심에 맞게 접목시켜 만들게 됨

6. 해산물 수급
00:30:39~

00:32:59- 바지락은 전문점에서 받아서 냉장고 보관을 하며 신선도를 유지

- 오만둥은 수급에 따라 근처 혹은 밑 지역에서 받아 사용

7. 마무리
00:33:25~

00:34:13- 식당의 시그니처는 옹심이와 버섯파전, 버섯파전은 표고버섯이 많

이 들어가 웰빙음식으로 자리잡음.


